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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란 지역에 나타난 종교들에 대한  연

구서이다. 저자는 오늘날 이란이 오직 이슬람과 연관되어 언급되지만, 실은 이란의 

사상이 실크로드를 오갔던 상인들의 유대교, 불교, 기독교, 마니교의 전승에 전해

지면서 이란은 전 세계 종교 형성에 전대미문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. 유라

시안 초원지역의 인도 유럽 부족의 하나인 이란은 그리스, 로마, 북유럽, 인도의 신

화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. 이러한 공유된 과거가 이란에서는 조로아스터교로 

나타났고,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적 신앙체계는 후대에 유대교, 불교, 기독교, 이슬

람교에 반영되어 나타났다.   

이 책은 크게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. 첫 번째 섹션은 고대 이란의 종교

들을 다루고 있다. 고대 이란 종교들의 기원으로 시작하여 미트라교, 조로아스터, 

마즈다, 그리고 이란의 여신들을 소개한다. 두 번째 섹션은 유대교, 불교, 기독교, 

만다야교 등 이란의 외래 종교를 다루고 있다. 세 번째 섹션은 사산 왕조 시기 조로

아스터교를 위협했던 종교들인 마니교와 마즈닥교와 이슬람교를 다루고 있다. 네 

번째 섹션은 수피즘과 시아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이후의 조로아스터교와 두 개의 

쿠르드 종파 등을 다룸으로써 이란에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

여준다. 다섯 번째 마지막 섹션은 바하이교, 이란 이슬람 공화국, 오늘의 이란 조로

아스터교의 운명 등 근대의 충격과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종교적 현상을 다루

고 있다.




